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particle alternation of reul-case to ga-case in ‘-go 
shipda’ construction of modern Korean. ‘-go shipda’ is the unique auxiliary 
adjective related with the particle alternation. We gathered 730 ‘-go shipda’ 
usages from the novels awarded the Lee Sang Literature Award for ten years 
(2006-2015). We picked up 25 transitive verbs that show the alternation from 
reul to ga. This phenomenon could be seen from mainly eight verbs, for example 
see, eat, drink etc. We realized that these verbs were not a large number in the 
particle alternation of reul to ga. There are syntactic constraints in this particle 
alternation of ‘-go shipda’ construction. It seems that this particle alternation 
of reul to ga in ‘-go shipda’ construction is more “lexical” in some verbs than 
“syntactic.” The particle alternation of reul to ga in ‘-go shipda’ construction is 






図 1　『君の膵臓を食べたい』（原作） 図2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韓国語版）
図 1 と図 2 の両言語のタイトルは（1jk）のような対応関係を呈してい
る ( 以下，j は日本語の文、k は韓国語の文を表わす )。
（1） j. 君の膵臓を食べたい。
























（5） k. 비싼 요리를 먹고 싶어요．
 j. 高い料理を食べたいです。




（7） k1.  날짜를 확인하고 싶지만 법원 출두 명령서를 숙소에 두고 왔다. 
(145）)
 k2. ?*날짜가 확인하고 싶지만 법원 출두 명령서를 숙소에 두고 왔다.6）
 j1.  日にちを確認したいが、裁判所の出頭命令書を宿舎においてき
た。







（8） k1. 매일 커피를 마십니다 .  ( 저는 매일 ) 커피가 마시고 싶습니다．
 j1. 毎日コーヒーを飲みます。（私は毎日）コーヒーが飲みたいです。
 k2. 매일 커피를 마십니다 .  ( 저는 매일 ) 커피를 마시고 싶습니다．
 j2. 毎日コーヒーを飲みます。（私は毎日）コーヒーを飲みたいです。
（9） k1. 추우니까 따뜻한 것이 마시고 싶어 . 
 j1. 寒いから温かいものが飲みたい。













辞典』（2003：1484）では「용언 어미 ʻ-고ʼ 뒤에 쓰이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나타냄（用言の語尾である「-고 go」の後に用いられ、しようとす
る気持ちがあることを表わす：訳は尹亭仁）と記述し、「먹고 싶다（食べ
たい）/ 하고 싶다（したい）」を例として挙げている。(1k) と (2k) で取り
上げたように、「먹고 싶다」の対象になる名詞句は主格助詞「가 ga/ 이 i」






南基心・高永根（2014：119）でも「희망 ( 希望 )」を表わす補助形容詞
31?V- 고 싶다??????????????????










日本語の補助動詞の「V- ている」や「V- てしまう」に対応する「V- 고 있다」
や「V- 고 말다」と同じ形式を取る。




「V- 고 싶다」以外に補助形容詞として分類される文法項目は、「V- 게 생
기다（V- はめになる）」「A- ㄴ가 /- 은가 /- 는가 싶다（A- みたいだ）」「V-
ㄹ까 /- 을까 /- 를까 싶다（V- たい）」「V- 면 싶다（V- たい）」「V- ㄴ가 /- 는



























本稿では、「V- 고 싶다」の用法を対象にしているため、 （12ab）のように、
助詞の交替がみられない「V- 고 싶다」の派生形は対象外とした。
（12） a. V- 고 싶어하다（V- たがる）
  저 사람은 , 그림자를 찾고 싶어하는 거라고 생각해 .
  あの人は、影を探したがっているんだと思っている。
 b. V- 고 싶어지다（V- たくなる）
   그는 자신이 기획한 주현의 책에 새로운 드라마를 하나 더 첨가
하고 싶어진 모양이다 .
   彼は、自分が企画したジュヒョンの本に新しいドラマをもう 1
つ加えたくなったようである。
33?V- 고 싶다??????????????????
   그는 그들의 육체를 어떻게 해서든 훼손시키고 타락시키고 싶어
진다 .
   彼は、彼らの肉体をどういうふうにしてでも毀損させ、堕落さ
せたくなる。
（12a）は、「V- 고 싶다」に補助動詞「- 어하다」が結合して動詞化した























(1-2)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나왔는데 , 그런데 , 뜨거운 게 마시고 싶은지 
아이스커피를 마시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 . (06)（飲みたい）
(3) 그녀가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 . (06) （会いたい）
(4) 당신이 보고 싶어 . (07)（会いたい）
(5) 그는 녀석이 보고 싶다 . (07)（会いたい）
(6)  어느 날 엄마가 말한 내용을 찢어버리고 ʻ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ʼ
라고 보냈다 . (08)（会いたい）
(7) 난 스크류바가 먹고 싶어 . (08)（食べたい）
(8)  왜 착한 사람들에게만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 (11)（知りたい）
(9) 나는 어서 H 가 보고 싶었다 . (11)（会いたい）
(10) 공부가 하고 싶었응게 . (11)（勉強がしたい）
(11)  …아파 죽겄는 사람 붙잡고 그 짓이 허고 싶냐고 , 됩대 큰 소리를 
쳤어야 . (11)（それがしたい）
(12) 나는 점점 더 서커스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 (11)（見たい）
(13) 그녀는 매콤한 아귀찜이 먹고 싶기도 했다 . (11)（食べたい）
(14)  그게 이상하게 자꾸만 하고 싶네 , 멈출 수가 없어 . (12)（それがし
たい）
(15)  당신이 끓여내는 국수……그 국수가 너무나 먹고 싶었던 적이 딱 
두 번 있었지요 (12)（食べたい）
(16)   커피자판기 앞에서 해고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그저 국수가 
먹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2)（食べたい）
(17)  국수가 먹고 싶다면서……당신은 낯선 내 부엌에서 밀가루를 반죽
해 국수를 끓여냈지요 (12)（食べたい）
(18)   물론 나 역시 로봇 프라모델이 무척이나 갖고 싶었기 때문에 쿠폰
을 열심히 모았다 . (12)（持ちたい、ほしい）
(19)  난 프라모델이 무지 갖고 싶었거든 . (12)（持ちたい、ほしい）
(20)  아버지 , 나는 진짜 얘기가 듣고 싶어요 . (13)（聞きたい）
(21) 아버지가 , 아니 엄마가 보고 싶었다 . (13)（会いたい）
(22)  그날 이후로 당신이 보고 싶을 때마다……온몸이 가려워지곤 했어
요 . (13)（会いたい）
35?V- 고 싶다??????????????????
(23) 매운 게 먹고 싶다면서…… (15)（食べたい）
(24)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 몇 년 전부터 겨울이면 그렇게 눈썰매가 
타고 싶었다 . (15) （乗りたい）
(25)  마흔이 다 되어 눈썰매가 타고 싶다니 . (15)（乗りたい）
＜表 1＞格助詞の交替が見られた動詞の内訳
日本語 ガ格 ヲ格 その他 合計
1 갖다 / 가지다 持つ 2 5 3 10
2 듣다 聴く・聞く 1 7 1 9
3 마시다 飲む 2 4 1 7
4 먹다 食べる 6 3 4 13
5 보다 見る 8 15 13 36
6 알다 知る 1 4 13 18
7 타다 乗る 2 1 1 4
8 하다 する・やる 3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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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あるが、「그 길을 가고 싶다」での「그 길（その道）」などは「経路」で
ある。「가다」構文で、共起する名詞句の意味役割が「経路」の場合、ヲ
格標示ができるのである。
（13） k. 아이야 , 어디를 가고 싶니 ?（07）
 j. ねえ、どこに行きたい？
（14） k. 평일에는 목욕탕을 가고 주말에는 식장엘 가지 .（07）
 j. 平日は銭湯へ行き、週末は式場に行くんだよ。














（16） k. 기차를 타고 싶어 .（07）
 j. 汽車に乗りたい。
（17） k.  그렇기는 하더라도 그는 두 번 다시 아이를 만나고 싶지 않았
다.（13）
 j. そうであっても、彼は二度と子どもに会いたくなかった。
（18） k. 빛처럼 밝은 마음으로 너를 닮고 싶어.（15）
 j. 光のように明るい気持ちで君に似たい。
4.4　固有語動詞である





箱 10 年》で最も多くの用例がみられた「보다」の場合、「V- 아 보다（V-
てみる）」の補助動詞として使われると、ヲ格標示になる。《李箱 10 年》















（19） a. 그녀는 매콤한 아귀찜이 먹고 싶기도 했다 . (11)
  彼女は少し辛いアグチムが食べたかったりもした。
 b.  커피자판기 앞에서 해고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 나는 그저 국
수가 먹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 (12)
  …私はただ麺が食べたいという思い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
 c. 난 스크류바가 먹고 싶어 . (08) 
  私はスクリューアイスクリームが食べたい。
 d.  당신이 끓여내는 국수……그 국수가 너무나 먹고 싶었던 적이 
딱 두 번 있었지요. (12)
   あなたが作る麺…その麺がとても食べたかった時がちょうど
2回ありましたね。







（20）  국수가 먹고 싶다면서……당신은 낯선 내 부엌에서 밀가루를 반






（21） a.  배가 고픈 건 사실이지만 , 그렇다고 딱히 뭔가를 먹고 싶은 것
도 아니다 . (10)
   お腹がすいたのは事実だが、とは言ってこれと言った何かを
食べたいわけでもない。
 b.  셋째는 큰언니에게 참기름이 듬뿍 들어간 비빔국수를 먹고 싶
다고 말했다 . (10)
   下の妹は上の姉にごま油をたっぷりかけたビビン麺を食べた
いと言った。

















（23） a. 큰 배∅ 한 척 안 갖고 싶소 ? (07)
  大きい船一隻∅ほしくないですか。
 b.  정말 남편 죽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을 한 거야 , 뭐야 ! (07)
   本当に旦那が死ぬの∅見たくて気が狂ってでもしたの、何な
の？
 c.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죽기 전에 자기 몸∅ 한 번쯤 찍어 보고 
싶지 않겠어요 ? (07)
   おばあさん、おじいさんたちも死ぬ前に自分の体∅一度くら
い撮ってみたくならないでしょうか。
 d.  …영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나는 죽었다 깨나
도 내 손으로…(09)







（24）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저리 혼자 식당에서 국수를 시켜 먹을
까……(12)




（25） a. 우리들은 먹고 싶은 게 각자 달랐어 . (08)
  私たちは食べたいものがそれぞれ違っていたの。
 b.  시아버지가 온종일 집에 붙어 있어서 그런지 먹고 싶은 게 있
어도 눈치가 보여 해 먹을 수가 있어야지요 . (11)
   姑が一日ずっと家にいるからなのか、食べたいものがあって
41?V- 고 싶다??????????????????
も気を使ってしまい作って食べられないんですよ。













（26） a.  너무（6）/ 너무나（15）/ 무척이나（18）/ 무지（19）：とても、
非常に
 b. 이상하게 자꾸만（14）：ひっきりなしに
 c. 미치도록（3）：気が狂いそうに、점점 더（12）：ますます
 d. 그저（16）：ただ、어서（9）：早く、急いで
















（27） a.  내 영화는 어쩌면 그것을 뛰어넘고 싶었던 내 욕망의 자식들
이었다 .（06）
   私の映画は、もしかしてそれを追い越したかった私の欲望の
分身であった。
 b.  * 내 영화는 어쩌면 그것이 뛰어넘고 싶었던 내 욕망의 자식들
이었다 .
（28） a.  버스에 잘 올라탄 누군가를 내 손으로 끌어내리고 싶진 않
다 .（08）
   バスにうまく乗り込んだ誰かを私の手で引きずりおろしたく
はない。
 b. * 버스에 잘 올라탄 누군가가 내 손으로 끌어내리고 싶진 않다
5.1.2　漢語動詞
（29） a.  약점을 인정 (認定) 하고 싶지 않아도 그녀와 합가를 하기 위해
서는 값을 더 낮춰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집을 처분해야 했다．
（06）
 b.  * 약점이 인정 (認定) 하고 싶지 않아도 그녀와 합가를 하기 위
해서는 값을 더 …
（30） a.  아이들에게 그런 것처럼 아내에게도 나를 소개 (紹介) 하고 싶
다는 이유였다 .（07）
 b.  * 아이들에게 그런 것처럼 아내에게도 내가 소개 (紹介) 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
（31） a.  나는 그것들의 정체를 향이 앞에서 확인 (確認) 받고 싶었
다 .（07）
 b. * 나는 그것들의 정체가 향이 앞에서 확인 (確認) 받고 싶었다 .
43?V- 고 싶다??????????????????
（32） a. 나한테 뭘 부탁 (付託) 하고 싶은 건데 ? （10）
 b. * 나한테 뭐가 부탁 (付託) 하고 싶은 건데 ?
（33） a. 창연은 그를 비난 (非難) 하고 싶지 않았다 .（09）
 b. * 창연은 그가 비난 (非難) 하고 싶지 않았다 .
（34） a.  그녀는 순간적으로 그곳에 앉는 것을 거부 (拒否) 하고 싶었
다 .(08）




に思われる。本動詞の漢語動詞に「V- 아 보다」（V- てみる）「V- 아 주다」









（35） a.  나는 밀치고 들어가 서랍을 뒤져 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계단을 내려왔다 .（98）
   私は押し込んで入って引き出しを隈なく探してみたい衝動を
抑えながら階段を下りてきた。
 b.  * 나는 밀치고 들어가 서랍이 뒤져 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계단을 내려왔다 .
（36） a.  더 늙기 전에 , 나는 그가 했던 방식으로 그의 역사를 기념 (記
念) 해 주고 싶어요 .（14）
 b.  * 더 늙기 전에 , 나는 그가 했던 방식으로 그의 역사가 기념
( 記念 ) 해 주고 싶어요 .
（37） a.  하긴 우리도 그 분위기를 검증 (檢證) 해 보고 싶은 호기심에 
그를 선택했던 것이다 .（12）
44
 b.  * 하긴 우리도 그 분위기가 검증 (檢證) 해 보고 싶은 호기심에 






（38） a.  나는 호방한 여자처럼 일본 술인 사케와 말 사시미를 먹어 보
고 싶다고 했다 . (11)
   私は豪快な女のように、日本のお酒である酒と馬の刺身を食
べてみてみたいと言った。
 b.  * 나는 호방한 여자처럼 일본 술인 사케와 말 사시미가 먹어 
보고 싶다고 했다 .
（39）   푹신푹신한 고독감 속에 파묻혀 휴일이면 온종일 인터넷을 하
거나 영화를 보고 ,  아무렇게나 입은 채 , 아무 때나 일어나 , 아
무거나 먹어 버리고 싶다 . (07)






（40） a.  나는 어머니께 집에 있는 양주를 다 마셔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
 b.  *나는 어머니께 집에 있는 양주가 다 마셔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
5.3　使役構文
使役構文、とりわけ漢語動詞からの派生形の使役構文の場合、格助詞の
交替は起きない。（41a）の元動詞の「노출 ( 露出 ) 하다」は他動詞、（42b）





（41） a.  내가 여전히 돌아누운 채로 있었던 것은 필요 이상의 감정을 
노출 (露出) 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 (11）
 b.  * 내가 여전히 돌아누운 채로 있었던 것은 필요 이상의 감정이 
노출 (露出) 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
（42） a.  할 수만 있다면 이야기를 점진적으로 와해 (瓦解) 시키고 싶다 . 
(11）
 b.  * 할 수만 있다면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와해 (瓦解) 시키고 싶
다 .




願望欲求の強化 20 語前後（と予想している） 他動性の強化
有標的 韓国語 日本語 無標的
他動詞 갖다 / 가지다 持つ 他動詞
固有語 듣다 聴く・聞く 複合動詞
単一語 마시다 飲む 漢語動詞
連体形による対象の限定 먹다 食べる 補助動詞
副詞（句）の共起 보다 見る 使役動詞












《李箱 10 年》から選んだ用例は 25 例である。これに『李箱文学賞作品集』
（1996-2005）から 5 例（(4)・(22)・(23)・(27)・(29)）を加えて 30 例にし
てアンケートを実施した。
＊（　　） 안에 적절한 조사 ( 가 / 이 또는 를 / 을 ) 를 넣어 주십시오 . 
[1-2] 커피 ( 가・60％ ) 마시고 싶어서 나왔는데 , 그런데 , 뜨거운 게 마시
고 싶은지 아이스커피 ( 를・30％ ) 마시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17）. (06)
[3]  박의 아내가 커피 ( 를・70％ ) 마시고 싶다고 대답했다 . (15)
[4]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고 오 밀리미터쯤의 거품이 덮인 맥주 ( 를・
70％ ) 마시고 싶었다 . (98)
[5]  배가 고픈 건 사실이지만 , 그렇다고 딱히 뭔가 ( 를・60％ ) 먹고 싶
은 것도 아니다 . (10)
[6]  셋째는 큰언니에게 참기름이 듬뿍 들어간 비빔국수 ( 를・10％ ) 먹
고 싶다고 말했다 . (10)
[7] 난 스크류바 ( 가・70％ ) 먹고 싶어 . (08)
[8] 그녀는 매콤한 아귀찜 ( 이・80％ ) 먹고 싶기도 했다 . (11)
[9] 나는 어서 H( 가・40％ ) 보고 싶었다 . (11) 
[10] 나는 점점 더 서커스 ( 가・90％ )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 (11)
[11] 그녀 ( 가・90％ )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 . (06)
[12] 나는 엄마 ( 를・70％ ) 보고 싶지 않았다 . (14)
[13]  서커스 ( 를・100％ ) 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았지만 탁구대를 처
분할 수는 없었다 . (14)
[14]   여자친구가 형 ( 을・80％ ) 보고 싶다고 했을 때 내키지 않았던 이유
는 따로 있었는지 모른다 . (14)
[15]   나 역시 로봇 프라모델 ( 이・80％ ) 무척이나 갖고 싶었기 때문에 쿠
폰을 열심히 모았다 . (12)
[16]  아버지 , 나는 진짜 얘기 ( 가・30％ ) 듣고 싶어요 . (13)
[17]  마흔이 다 되어 눈썰매 ( 가・60％ ) 타고 싶다니 . (15)
[18]  또 그 헛소리 ( 를・80％ ) 하고 싶은 모양이군 . (15)
[19]  난 무엇 ( 을・40％) 알고 싶었던 걸까 ? (12)
[20]  왜 착한 사람들에게만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는 그것 ( 이・
50％) 알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 (11)
[21]   연고가 없는지 ( 를・100％) 알고 싶어 질문을 퍼부어댔고 그는 하는 
47?V- 고 싶다??????????????????
수 없이 왜 강원도에 연고가 없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했다 . (11)
[22]  다만 진실 ( 을・70％ ) 알고 싶은 것뿐이라고 . (02)
[23]   그 이유 ( 를・90％ ) 알고 싶은 게 아니라，그래서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요 . (04)
[24]  나도 당신 ( 을 18）・100％ ) 죽이고 싶은 순간이 없었는 줄 알아 ? (12)
[25]  여유만 있다면 자네도 어머니 ( 를・100％ ) 편히 모시고 싶지 ? (08)
[26]  창연은 그 ( 를・100％ ) 비난하고 싶지 않았다 . (09）
[27]  그러나 나는 어머니 ( 를・100％ ) 안심시키고 싶었다 . (98）
[28]  할 수만 있다면 이야기( 를・100％) 점진적으로 와해시키고 싶다 . (11）
[29]   일순 그녀 ( 를・100％ ) 와락 부둥켜안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
지만，…（98）
[30]  아이들에게 그런 것처럼 아내에게도 나 ( 를・100％ ) 소개하고 싶다
는 이유였다 . (07)
48
番号 助詞 本動詞 解答 1 解答 2 解答 3 解答 4 解答 5 解答 6 解答 7 解答 8 解答 9 解答 10 %
1 가 마시다・飲む 를 〇 를 〇 〇 〇 를 를 〇 〇 60
2 를 마시다・飲む 가 가 가 가 가 〇 가 〇 가 〇 30
3 를 마시다・飲む 가 〇 〇 가 〇 〇 〇 〇 〇 가 70
4 를 마시다・飲む 〇 〇 〇 〇 〇 가 가 〇 가 〇 70
5 를 먹다・食べる 〇 〇 〇 가 가 가 〇 〇 가 〇 60
6 를 먹다・食べる 가 〇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10
7 가 먹다・食べる 〇 〇 를 〇 〇 〇 를 를 〇 〇 70
8 이 먹다・食べる 〇 〇 를 〇 〇 를 〇 〇 〇 〇 80
9 가 보다・見る / 会う 〇 를 〇 를 〇 를 를 를 〇 를 40
10 가 보다・見る / 会う 〇 〇 〇 〇 〇 〇 를 〇 〇 〇 90
11 가 보다・見る / 会う 〇 〇 〇 〇 〇 〇 를 〇 〇 〇 90
12 를 보다・見る / 会う 〇 〇 〇 〇 가 〇 가 〇 가 〇 70
13 를 보다・見る / 会う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100
14 을 보다・見る / 会う 이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이 80
15 이 갖다・持つ 〇 〇 〇 〇 〇 〇 〇 을 〇 을 80
16 가 듣다・聴く / 聞く 를 를 를 〇 를 〇 를 를 〇 를 30
17 가 타다・乗る 〇 를 〇 〇 를 〇 〇 를 〇 를 60
18 를 하다・する 〇 〇 〇 가 〇 〇 가 〇 〇 〇 80
19 을 알다・知る 을 을 을 을 〇 을 〇 〇 을 〇 40
20 이 알다・知る 을 〇 〇 〇 을 을 을 〇 을 〇 50
21 를 알다・知る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100
22 을 알다・知る 이 〇 이 이 〇 〇 〇 〇 〇 〇 70
23 를 알다・知る 〇 〇 〇 가 〇 〇 〇 〇 〇 〇 90
24 ∅ 죽이다・殺す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100
25 를 모시다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100
26 를 비난하다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100
27 를 안심시키다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100
28 를 와해시키다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100
29 를 부둥켜안다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100





（43） a. 듣다（聴く/ 聞く） 1
 b. 마시다（飲む） 1
 c. 먹다（食べる） 1
 d. 보다（見る） 1
 e. 알다（知る） 2　（計 6例）
＜表 3＞ 30 の「V- 고 싶다」の用例のアンケート
49?V- 고 싶다??????????????????
[2]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나왔는데 , 그런데 , 뜨거운 게 마시고 싶은지 
아이스커피 ( 를 30％ ) 마시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 . (06)
[6]  셋째는 큰언니에게 참기름이 듬뿍 들어간 비빔국수 ( 를・10％ ) 먹
고 싶다고 말했다 . (10)
[9] 나는 어서 H( 가・40％ ) 보고 싶었다 . (11) 
[16]  아버지 , 나는 진짜 얘기 ( 가・30％ ) 듣고 싶어요 . (13)
[19] 난 무엇 ( 을・40％ ) 알고 싶었던 걸까 ? (12)
[20]  왜 착한 사람들에게만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는 그것 ( 이・





（44） a. 갖다（持つ） 1
 b. 마시다（飲む） 3
 c. 먹다（食べる） 3
 d. 보다（見る） 2
 e. 알다（知る） 1
 f. 타다（乗る） 1
 g. 하다（する・やる） 1　（計 12 例）
6.2.3　正解率が 90％のもの：3例
[10] 나는 점점 더 서커스 ( 가・90％ )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 (11)
[11] 그녀 ( 가・90％ )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 . (06)
[23]  그 이유 ( 를・90％ ) 알고 싶은 게 아니라，그래서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요 . (04)








ここで 1 つ比較してもらいたい用例がある。下の [10] と [13] を見てみ
よう。対象は同じ「サーカス」であるが、助詞の選択ははっきり分かれて
いる。[10] も [13] も主体の「見たい気持ち」が文中に強く表れていたが、
選択が分かれたのは「점점 더（ますます）」という副詞句の存在が大きい
と思われる。
[10] 나는 점점 더 서커스 ( 가・90％ )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 (11)
　　 　（私はますますサーカスが見たくてたまらなかった）
[13]  서커스 ( 를・100％ ) 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았지만 탁구대를 




[13] だけが単一語で、他の 8 例は派生上の特徴を持っている。4.2 で触
れたように、普段「～ガ 보고 싶다」の用例に慣れていた筆者たちに対して、
































① 「V- 고 싶다」構文は日常的表現で、特定の動詞に偏りはあるものの、
頻度は低くないと思われるが、ガ格標示は多くない。












本稿では，《李箱 10 年》から得られた 730 の「V- 고 싶다」の用例を対
象に格助詞の交替について考察した。8つの動詞から格交替の現象がみら
れたが、この多くない数には統語的制約がかか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今回の《李箱 10 年》からは採集できなかったが、「그게 꼭 사고 싶어（そ
れがどうしても買いたい）」「주름치마가 너무 너무 입고 싶어（ギャザー
スカートがどうしても穿きたい）」のように、「사다 (買う)」「입다 (穿く)」
の用例も成り立ちそうである。《李箱 10 年》を対象とした上記での分析の
結果を拠り所にして、『李箱文学賞作品集 1986-2015』の 30 年間のデータ
を用いてさらに調査を続け、その結果は別稿で取り上げ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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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엄정호 (Um Jungho：183) では、「直接」「自ら」など主体の動作に呼応する（agent-
oriented）副詞が介入すると、交替が制約されると述べている。これは、程度副詞ま
たは頻度副詞の介入とは反対の傾向を示すものであり、より綿密な検討が求められる。
16） 年齢は 30 ～ 50 代である。日本の大学で教えている人が 6人、韓国の大学で教えて
いる人が 4人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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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漢字名が公開されている作家の場合のみ、併記した。
2006 年（7作家、8作品）













권여선(權汝宣)：사랑을 믿다愛を信じる・내 정원의 붉은 열매私の庭の赤い実／정영
문(鄭泳文)：목신의 어떤 오후牧神のある午後／하성란(河成蘭)：그 여름의 修辭あの





김연수 ( 金衍洙 )：산책하는 이들의 다섯 가지 즐거움・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
면／이혜경(李惠敬)：그리고 축제そして祝祭／정지아(ジョンジア)：봄날 오후 , 과부 




박민규(朴玟奎)：아침의 문朝の門・딜도가 우리 가정을 지켜줬어요ディルドがうちの
家庭を守ってくれました／배수아(ベスア)：무종ダイコンの種／전성태(全成太)：이야
기를 돌려드리다話を返して差し上げる／윤성희(尹成姬)：매일매일 초승달毎日三日月




공지영 ( 孔枝泳 )：맨발로 글목을 돌다裸足で文の角を曲がる・진지한 남자真摯な男／
정지아 ( ジョンジア )：목욕 가는 날銭湯に行く日／김경욱 ( 金勁旭 )：빅브라더ビッグ
ブラザー／전성태 ( 全成太 )：국화를 안고菊を抱えて／김숨（キムスム）：아무도 돌아
오지 않는 밤誰も帰ってこない夜／김언수 ( キムオンス )：금고에 갇히다金庫に閉じ込
められる／김태용 ( キムテヨン )：뒤에後ろに／황정은 ( ファンジョンウン )：猫生氏
2012 年（8作家、9作品）




肖像画／조현︵チョヒョン︶：그 순간 너와 나는あの瞬間君と私は
2013 年（8作家、9作品）
김애란(金愛爛)：침묵의 미래沈黙の未来／함정임(咸貞任)：기억의 고고학記憶の考古
学／이평재(イピョンジェ)：당신이 모르는 이야기あなたの知らない話／천운영 (千雲






에서法の前で／손홍규(孫洪奎)：기억을 잃은 자들의 도시記憶を失った者たちの都市／
천명관(チョンミョングアン)：파충류의 밤爬虫類の夜／조해진(チョヘジン)：빛의 호
위光の護衛／윤고은(ユンゴウン)：프레디의 사생아フレディの私生児／이장욱(李章






주(ハンユジュ)：일곱 명의 동명이인들과 각자의 순간들 7 人の同名異人と各々の瞬間
／이장욱(李章旭)：크리스마스캐럴クリスマスキャロル
